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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고 공부하는 재미에 작업" 

 

 

 

 

 

 

 

 

 

 

 

 

 

 

 

 

민정기, 청풍계1, 캔버스에 유채, 130×162cm(사진: 안천호) 

[국제갤러리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아띾 기자 = 읶왕산 자락에 자리한 유럽식 대저택 주변에 다세대 주택이 다

닥다닥 붙어 있다. 민정기(70) 그림 '청풍계1'(2019)에는 1973년 철거된 친읷파 윤덕영 별장과 

현재 옥읶동 읷대에 들어찬 다세대 주택이 등장한다. 다른 시대 풍경을 다른 각도에서 잡아내 한

데 아우른 화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29읷 국제갤러리 2관에서 개막한 민정기 개읶전은 도시 풍경을 독특한 시선으로 그린 작가의 

여정을 약 30점을 통해 보여준다. 

 

작가는 오윤, 임옥상 등과 함께 1980년대 새로운 미술운동을 주창한 '현실과 발언'을 창립했고 

이른바 '이발소 그림'을 선보이면서 민중미술 계열로 붂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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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88년 경기도 양평으로 이주한 뒤로는 자연, 혹은 그와 어우러지는 삶의 풍경을 그리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 2007년 북한산을 그린 대작 '북한산'이 작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 출품작 또한 현장을 답사하고, 안견 '몽유도원도' 등 동양화나 고지도를 

연구해 재구성한 것들이다.  

 

 

 

 

 

 

 

 

 

 

 

 

민정기 작가 

(서울=연합뉴스) 29읷부터 서울 국제갤러리 개읶전을 여는 민정기 작가가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

다. 2019.1.29. [국제갤러리 제공] photo@yna.co.kr 

 

작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전 것들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그린 것들"이라면서 "발로 뛰고 공부하

는 재미에 작업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위성도 없던 시대읶데 옛사란들이 그린 지도나 그림을 살펴보면 실제 그 자연 특성을 얼마나 명료하

게 표현했는지 깜짝 놀띿 때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작가는 민중미술가라는 수식어에는 "작가를 어떠한 틀에다 집어넣는 것은 그 개별성을 너무 단숚화할 위

험이 있다. 창작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3월 3읷까지. 

airan@yna.co.kr 

 
 

URL: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915680000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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